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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AX 가속화를 위한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 6.24(수) 웨스틴조선부산에서 ‘제조 AX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 데이터·블록체인·스마트공장 융합사례 공유로 지역 제조기업의 AI

전환 촉진
-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연계 및 네트워킹 

기회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은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함께 6월 24일 오후 3시 웨스틴조선부산

에서 ‘제조 AX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지역 제조기업의 AI 전환(AX)를 촉진하고 스마트제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기술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

었다.

  부산은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등 제조 기반이 두텁고 제조데이터, 

IoT, AI 품질검사, 자동화 설비 등 스마트제조 공급기업과의 기술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2025년말 기준 부산지역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2,166개사로, 전국 38,611

개사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부산

지역 스마트 공급기업도 176개사에 이른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중기청,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지역 제조기업 및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보도자료



세미나는 기술보증기금 이나영 차장의 ‘기술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 가치평가에 

대한 이해’ 발표를 시작으로 제조데이터, 블록체인, 스마트공장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와 참석기업 간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 발표 이후에는 참석기업 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되어, 제조

기업의 현장 수요와 공급기업의 기술역량을 연결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

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제조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설비 개선을 넘어 데이터, 

AI, 블록체인, 자동화 기술을 어떻게 융합하고 현장에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부산중기청은 부산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제조기업이 AX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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